산림파괴, 그린워싱의 주범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반대한다!
- 높은 REC 가중치 이용한 미이용산림 연료,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중립의 대안이 아니다! 
- 지역 환경 위협하는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백지화하라!
- 포항시는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불허하라!

2018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두 차례나 설명회가 무산된 후 잠잠하던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포항바이오매스는 목재펠릿에서 ‘미이용산림’으로 연료만 바꾸어 영일만3산단 부지 4만6천㎡에 4970억원을 투자해 110MW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9일 사업자인 ㈜포항신재생에너지는 흥해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라 발전원·설비용량·설치방식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다. 사업자는 REC 가중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산업부는 2018년 바이오매스 발전(목재펠릿·전소)의 REC 가중치를 1.5에서 0.5로 낮췄다. 그러나 미이용 바이오매스는 여전히 전소 설비의 경우 2.0, 혼소 설비 1.5를 적용받아서 육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보다도 가중치가 높다.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 미이용산림만 사용하는 것으로 연료 변경을 하고 전소 설비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기 때문인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 산림 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말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량은 2019년 21만8천톤에서 2022년 117만4천톤이나 증가하여 4년간 5배 넘게 급격히 증가했다. 사업자인 포항신재생에너지는 산림조합중앙회와 MOU를 체결하여 연간 55만톤의 연료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한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이용량의 약 50%를 포항바이오매스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급격히 늘어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무분별한 벌목과 숲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고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이 바이오매스용 벌목 확대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바이오매스의 반환경성을 지적해 왔다. 산림을 파괴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가짜 재생에너지”이며 석탄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재촉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반환경 시설로 규정한다. 바이오매스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탈을 쓴 그린워싱의 상징이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인 만큼 산림을 보호해 즉각적인 탄소배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무를 태우는 바이오매스는 탄소감축이 아니라 탄소배출의 주범일 뿐이다.

바이오매스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회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필연적으로 배출한다. 흥해읍, 장량동, 환여동 등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포항지역 전체의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늘어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더 이상 지역에서 갈등과 논란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포항시는 탄소를 배출하고 산림을 파괴하며 지역에 필요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해 온 이 애물단지 발전사업을 반드시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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